
GIST 학생 3명, 청색기술 연구로
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동상 수상

- 2월 7일 삼성금융캠퍼스 비전홀에서 열린 제30회 삼성 휴먼테크논문대상 시상식에서 

GIST 김규린·김도은·김주환 학생 동상 수상

- 계절 변화에 적응하여 빛을 보는 북극 순록의 눈 모사… ‘빛의 색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라

즈모닉 나노필터’ 개발

▲ (왼쪽부터)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통합과정 김규린 학생, 박사과정 김도은 학생, 통합과정 김주환 학생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규린· 김주환 석박통합

과정생과 김도은 박사과정생(지도교수 정현호)이 ‘제30회 휴먼테크논문대상’에서 동상

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 

휴먼테크 논문대상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주역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삼성전자

가 199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논문상이다. 과학기술정보통

신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대회의 시상식은 지난 2월 7일 서울 서초동 

삼성금융캠퍼스 비전홀에서 진행됐다. 

‘빛의 색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라즈모닉 나노필터’(논문: Programmable 

directional color dynamics using plasmonics) 연구를 수행한 김규린 학생팀은 빛 

조건에 따라 전기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물체의 색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

제시했다.

▲ ‘빛의 색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라즈모닉 나노 필터’의 동작 컨셉



김규린 학생은 “하루 종일 낮이 지속되거나(여름) 밤이 지속되는(겨울) 북극의 극적

인 계절 변화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순록의 눈에서 착안했다”고 밝혔다. 

새로운 나노필터의 이론적 원리에 대한 정립부터 실제 소자화까지 성공적으로 구

현하고,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예시도 함께 제시해 완성도 높은 논문

과 발표를 진행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▲ 색상이 다른 조명에서도 물체의 색상을 유지 시키는 광필터

김규린 학생은 “진심으로 연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늘 성심성의껏 지도해 

주시는 정현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, 연구실에서 이론과 실습에 대해 활발한 토론

을 나누며 학문적 동지가 되어준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”고 수상 소감을 말

했다. 

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 1189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797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

심사에 참여해 수상 논문 115편을 선정했다. 동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삼성 3급 신

입사원 공채 지원 시 삼성 채용 직무적성검사(GSAT) 면제 특전이 주어진다.  


